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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생은 감각이다.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 더 약하게, 혹은 더 

강하게, 혹은 더 부드럽게, 혹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. 정신 감각과 

행실 감각을 모르고 무리하게 하면 깨진다. 꺾인다. 될 것이 안 된다. 

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감각을 몰라서 못 하여 안 된다.

2.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도 세상 쪽 생각을 많이 하면 주님의 감각이 

무뎌져서 마치 안개 속의 물체를 보는 듯 하여 주님을 제대로 분간할 

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.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온전

히 느끼려면 그 음식만 먹어야 한다. 입속에 2가지, 3가지 음식을 물

고 있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그 음식의 맛을 제대

로 느끼지 못한다. 오직 주님만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주님의 생각을 

알고 분별한다.

3.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

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. 그럴지라도 그가 

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. 주님도 그러하시다.


